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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에 가는 여행인데

버스 시간표가 겨울 것이었습니다

시즈오카 2박 3일 일정을 ChatGPT로 정리하다가, 4월 여행에 겨울 버스 시간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. 없는 버스

도 하나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시간과 운영시간은 공식 운행표로 다시 확인하고 씁니다.

쓴 도구 ChatGPT (OpenAI)

시기 여행 준비 2026년 2월 25일 ~ 3월 9일 · 여행 2026년 4월 12일 ~ 14일 · 교환일기 2025년 8월 ~ 2026년 6월 ·

카레 2025년 12월

만든 것 시간, 이동, 예상비용, 체크 항목, 메모와 사진 자리가 들어간 들고 다닐 일정표 (세 번 고침)

겨울 시간표

2026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여자친구와 시즈오카에 다녀왔습니다. 후지산이랑 벚꽃 보는 게 목적이었고, 자전거는 안 빌리

고 버스랑 기차만 타기로 했습니다. 어디를 어떤 순서로 갈지는 제가 먼저 정해 뒀습니다.

시간만 맞춰 달라고 ChatGPT에 일정을 넣었습니다. 돌아온 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.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, 빼 달라고 한

고텐바 아울렛이랑 누마즈 심해수족관이 다시 들어와 있었습니다.

그건 다시 시키면 그만입니다. 문제는 시간표였습니다. 4월에 가는데 공항버스가 겨울 다이어로 잡혀 있었습니다. 타누키호수에

서는 오후 3시 30분 버스를 타고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, 그 시간에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. 시즈오카현청 별관 여는 시간도 물

어볼 때마다 달랐습니다. 한 번은 8시 30분부터 8시까지라고 했고, 한 번은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습니다.

문장은 멀쩡했습니다. 이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믿을 뻔했습니다.

새 일정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

두 가지를 바꿨습니다.

먼저 요청을 좁혔습니다. 「새로운 일정을 만들지 말고, 내가 정한 장소랑 순서는 그대로 두고 시간이랑 이동만 봐 달라」고 했습니

다. 그 다음부터는 뺄 곳, 안 쓸 교통수단, 지켜야 할 순서를 매번 같이 적었습니다.

3월 9일에는 무엇을 보고 확인하라고 지정했습니다. 「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서 휴대용 일정표로 만들어 달라」고 했습니다. 날

짜랑 요일, 계절을 못 박고 공식 운행표와 관광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보게 했습니다. 그때 나온 것들입니다.



항목 처음에 온 것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

공항버스 4월인데 겨울 다이어가 적용 봄 다이어로 바꿈

타누키호수 15시 30분 복귀편으로 일정 구성 그런 편이 없음. 14시 25분 또는 16시 25분

시즈오카현청 별관 8시 30분~20시 / 10시~18시로 오락가락 평일 8시 30분~18시

귀국일 공항 「15시쯤 버스」라고만 JR 시즈오카역 14시 35분 발, 공항 15시 26분 착

미호노마츠바라 가는 방법이 애매 시미즈역에서 버스, 주말·공휴일 직행 여부까지

이걸 반영해서 시간, 예상비용, 체크 항목, 메모랑 사진 넣을 자리까지 붙인 들고 다닐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. 세 번 고쳤습니다.

정류장에서

4월 13일, 타누키호수에서 시라이토폭포로 가려고 정류장에 섰습니다. 버스표랑 시간표를 봐도 이 차가 후지노미야로 가는 건지

신후지역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시간표를 찍어서 ChatGPT에 보여 주고 물었습니다. 기사님한테 물어볼 말도 한국어

발음으로 받아 뒀습니다.

준비할 때 그 일을 겪었다고 AI를 안 쓰게 되진 않았습니다. 눈앞의 시간표를 읽어 주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도움이 됐습니다. 틀

리면 여행이 어긋나는 것만 따로 확인했습니다.

편지랑 카레도 비슷했습니다

교환일기

연인이랑 교환일기를 쓰는데 열 달쯤 AI를 썼습니다. 있었던 일이랑 제 감정은 제가 먼저 쓰고, 문장 다듬는 것만 맡깁니다. 나이

를 바꿔 놓거나, 날짜를 잘못 넣거나, 이미 풀린 다툼을 아직 안 풀린 것처럼 써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기억이랑 맞춰

서 고쳤습니다. 편지에 들어가는 사실은 제가 책임질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.

카레

제가 자주 만드는 카레를 말로 설명하고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. 받아 보니 고기 빼는 때랑 채소 볶는 순서, 물이랑 양념 넣는 시

점이 제가 하는 거랑 달랐습니다. 제가 하던 대로 다시 고쳤습니다. 요리를 배운 건 아니고, 머리에만 있던 걸 종이에 옮긴 셈입니

다.



정리하면

맡긴 것 제가 한 것 뭘 보고 확인했나

여행 동선 정리, 비용표, 일정표 만들기, 현지

시간표 읽기

장소와 순서, 마지막 판단 공식 운행표와 관광 안내

글쓰기 문장 흐름과 표현 정리 있었던 일, 감정, 날짜, 관계 제 기억

요리 말로 설명한 것을 문서로 재료 넣는 순서와 맛 여러 번 만들어 본 경험

혹시 따라 하신다면

3번이랑 4번만 지키면 됩니다. 「잘 됐는지 봐 줘」라고 하면 두루뭉술한 답이 옵니다. 「4월 12일 기준 공식 운행표로 확인해 달라」

처럼 날짜랑 기준을 박아야 틀린 게 나옵니다.

안 쓴 것들

일정표에 있던 숙소 예약 정보랑 같이 간 사람 이름은 이 글 쓰면서 지웠습니다.

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안 재 봤습니다. 일정표 덕에 몇 분을 아꼈는지, 글 쓰는 게 얼마나 빨라졌는지 기록해 두질 않았습니

다. 그래서 이 글에는 아낀 시간이나 돈을 안 적었습니다. 남아 있는 건 고치기 전후 대화랑 최종 일정표뿐이라 그것만 가지고 썼

습니다.

여기 적은 날짜와 고친 내역,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은 전부 실제 대화 기록과 만들어 둔 문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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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하는 걸 먼저 적습니다. 순서랑 조건까지 정해 둡니다.1

시킬 때 하지 말 것도 같이 적습니다. 「새로 만들지 말고 검토만」 같은 식으로 역할을 좁힙니다.2

틀리면 손해가 큰 게 뭔지 골라냅니다. 시간, 요금, 여는 날, 날짜, 이름 같은 것들입니다.3

그것들은 뭘 보고 확인할지 지정해 줍니다. 공식 운행표, 내 기억, 직접 해 본 경험 같은 것으로요.4

확인한 걸 반영하고, 뭘 고쳤는지 남겨 둡니다.5


